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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 분과 [P-175]

한반도 태양광-풍력 에너지의 기후적 특성과 상호보완성: 
에너지 가뭄 대응을 위한 혼합발전의 잠재적 이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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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는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한반도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진단하고자 하며, 구체적으로 1) 기후학적 분석을 통해 재생
에너지의 ‘가용성’과 ‘변동성’을 정량화하고, 2) 재생에너지 자원의 일 가용성이 극한으로 낮아지는 “재생에너지 가뭄(renewable 
energy drought)”의 발생빈도를 특성화하며, 마지막으로 3) 태양광과 풍력 간의 ‘상호보완성’ 분석을 통해 혼합발전의 잠재적 이
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해 25 km 해상도의 시간별 ERA5 재분석 자료(1961년-2023년)를 이용하여 한국의 6개 주요 광역
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의 시·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. 분석 결과, 해상풍력은 평균 가용성은 더 높지만 지역 편차가 크고 에
너지 가뭄 빈도가 태양광보다 높게 나타났다. 반면, 태양광은 전반적 가용성은 낮으나 내륙 전역에 보다 균등하게 분포하며 에너지 가뭄 
일수가 적었다. 두 자원 모두 연간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, 계절 변동성은 뚜렷하여 권역·계절에 따라 자원 가용성이 2~3배까
지 달라졌다. 특히 태양광과 해상풍력 간 상호보완성은 여름철 일 단위 가용성 향상과 겨울철 일내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여, 두 자원을 
결합한 혼합발전 시스템에서 에너지 가뭄 발생 빈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. 이러한 결과는 분산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결합한 혼합
발전 체계가 자원 가용성과 전력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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